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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400억달러 상당 불태워져
세계은행, 2004년 보다 14% 증가 … 전체 탄소배출 2% 달해

채굴 후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허공에서 불태워 버리는 천연가스가 2006년 한해에만 400억달러에 달할 정도

로 늘어나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6년 세계적으로 태워 버려진 가스는 400억달러 상당에 달해 2004년에 비해 14% 증

가했다.

천연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태워서 없애 버리는 것이 석유를 채굴하면서 같이 나오는 천연가스를 석유

와 함께 수송해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 채굴이 바다나 오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석유를 수송하는 것 이외에 가스  

파이프라인이나 시설을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석유만 수송하고 가스는 태워버리는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구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은행은 가스를 불태움으로써 발생하는 탄소량이 전체 탄소배출의 2%에 달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

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스를 불태우고 있는 나이지리아와 러시아에서는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불

거지고 있고 2006년 양국이 태워버린 가스는 적어도 160억달러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를 태워버리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와 나이지리아도 

조만간 모든 에너지기업들이 가스 태우기를 중단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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